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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세계 자동차 업계에 인수합병(M&A) 열풍이 몰아쳤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빅5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후 20여 년간 수많은 M&A로 자동차 업계의 재편이 거듭됐다. 

  김태림 [한경비즈니스 기자]

빅6부터 테슬라까지

자동차산업 20년간의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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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형과 독자 생존형의 공존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는 M&A 격랑을 피해 독자 

생존에 성공했다. 유럽에서도 르노와 피아트, 푸조시

트로엥 등은 덩치를 키워 M&A의 제물이 되는 것을 

면했다. 테슬라 등 새로운 게임체인저의 등장도 예상

하지 못한 일이었다.

2022년 상반기 자동차 회사별 판매 대수는 이런 변

화를 보여준다. 도요타 513만 대, 폭스바겐 400만 대, 

현대자동차그룹 329만 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프

랑스·일본) 314만 대, 스텔란티스(이탈리아·프랑스) 

301만 대, GM 284만 대, 포드 200만 대 등이었다.

도요타는 2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2021년 이탈리아 피아트와 프랑스 푸

조시트로엥이 합작해 탄생시킨 스텔란티스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판매량을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한

국의 현대차·기아는 3위에 올랐다.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M&A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 석유 파동, 금융 위기 등 외풍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M&A의 매개체가 됐다. 20세기 자동

차산업의 상징인 GM은 수많은 브랜드를 인수해 산

하 계열사로 포함시켰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했고 이는 자동차산업을 꽃

피게 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소형차에 강점을 갖

고 있던 일본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정부는 유가가 상승하자 평균 

연비 제도의 기준을 높였고, 이에 대형차가 주력이던 

미국 자동차 업체는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대 초반은 자동차산업이 초대형 기업 중심으

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다. 1997년 아시아발 금융 위

기가 자동차 업계를 강타했다. 다임러(메르세데스벤

츠)가 1998년 5월 크라이슬러를 인수하면서 그 시작

을 알렸다.

뤼크 베송 감독의 영화 ‘택시’에 등장해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르노는 상상외의 큰 베팅을 했다. 1999년 일본

의 3대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닛산 지분을 사들이며 

주인이 됐다. 이어 한국의 삼성자동차를 인수해 아시

아를 생존의 기반으로 삼았다. 2016년 닛산이 미쓰비

시자동차 지분 34%를 사들이면서 르노·닛산·미쓰비

시 자동차연합이 결성됐다. 세 회사는 겉으로는 ‘자동

차연합’의 틀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르노와 대주주

인 프랑스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구도였다.

2000년대 후반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자동

차산업의 판도를 흔들었다. 금융 위기 전인 2006년 

1600만 대였던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는 2008년 

1000만 대로 35% 이상 감소했다. 미국 시장에 뿌리를 

둔 GM·포드·크라이슬러에 빨간불이 켜졌다. 

크라이슬러는 직격탄을 맞았다. 다임러는 미국발 금

융 위기 직전인 2007년 5월 크라이슬러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악화 일로를 걷던 크라이슬러는 2009년 결

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한때 폭스바겐과 유럽 시

장을 놓고 패권을 다퉜던 이탈리아 피아트그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크라이슬러를 인수했다. 두 회사

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라는 이름 아래 한식구가 

됐다. 이 합병으로 FCA는 단숨에 글로벌 7위 제조사

로 뛰어올랐다.

이 와중에도 한국의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혼다 등

은 살아남아 여전히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완성차 판매 실적

순위 기업 판매량

1위 도요타그룹 513만 대

2위 폭스바겐그룹 400만 대

3위 현대차그룹 329만 대

4위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314만 대

5위 스텔란티스 301만 대

6위 GM 284만 대

7위 포드 200만 대

출처 :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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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은 차량 공유와 관련됐다. 폭스바겐은 선힐테

크놀로지스·페이바이폰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 기

업을 인수했다. 기업들은 자동차의 가치를 더 이상 

운송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간으로 인식했다. 주행 외에 인포테인먼트(정

보+오락), 자동차-자동차 또는 자동차-사람 간 

2010년대는 타 업종과의 연합이 성행

2010년대 중후반엔 M&A의 양상이 바뀌었다. 동종 

업종 간 합종연횡에서 타 업종과의 연합 전선이 펼쳐

졌다. 자동차가 전자기기에 가까워지는 기술 변화가 

이 같은 변화를 이끌었다. 

다임러가 2013~2017년 진행한 기업 인수 중 절반

도요타

렉서스
(1989년 설립)

다이하쓰
(2016년 인수)

GM

쉐보레
(1918년 인수)

GMC
(1911년 설립)

폭스바겐

폭스바겐
(1937년 설립)

벤틀리
(1998년 인수)

람보르기니
(2011년 인수)

아우디
(1960년 인수)

쿠프라
(2018년 인수)

스코다
(1991년 인수)

부가티
(1998년 인수)

포르쉐
(2012년 인수)

스텔란티스

현대차그룹

현대차
(1967년 설립)

기아
(1998년 인수)

제네시스
(2015년 설립)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르노
(2016년 연합)

닛산
(2016년 연합)

미쓰비시
(2016년 연합)

캐딜락
(1909년 인수)

뷰익
(1906년 인수)

램트럭 지프 

푸조복스홀 마세라티 오펠 란치아닷지 알파로메오 피아트시트로엥 크라이슬러

아바르트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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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 등이 주요한 기능으로 떠오르게 됐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도 한창이다. 현대차그룹·메

르세데스벤츠·볼보·BYD 등은 세계 최대 그래픽처

리장치(GPU) 회사인 엔비디아와 손잡았다. 엔비디아

는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슈

퍼컴퓨터 분야에 특히 앞선 업체다. 스텔란티스는 퀄

컴, BMW는 인텔모빌아이, 아우디는 화웨이와 각각 

손을 잡았다.

기후 위기가 도래하면서 전기·수소·태양광 등 친환

경 연료가 미래산업을 이끌 새 에너지원으로 부상했

다.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펼쳤고, 유럽연합

(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조치

를 단행한다. 자동차 업계는 빠르게 반응했다. 테슬라

가 혜성처럼 등장하고 중국이 동참하며 전기자동차

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정됐다. 한국을 포함해 선진국

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한창이다.

미래 자동차는 심장인 엔진이 배터리로 바뀌고 각종 

센서가 사람의 눈을 대신한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그리고 자율주행이 탑재된 전기차로’ 이동한 것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기존 완성차 업체에도 생소

한 시장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만들기도 쉽

다. 애플과 퀄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동

차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100년 넘게 이어 온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고 있다. 자

동차산업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프랑스·이탈리아의 자존심 스텔란티스

2021년 1월 자동차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

다. 피아트를 보유한 이탈리아 FCA가 푸조시트로엥

(PSA)과 합병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회사의 사명은 

스텔란티스다. M&A 규모는 520억 달러. 2020년 들

어 가장 큰 딜이다. 이 합병으로 피아트·마세라티·크

라이슬러·지프·닷지·푸조·시트로엥·오펠·DS·램트

럭·아바르트·란치아·복스홀·알파로메오 등 14개 브

랜드가 한데 모이게 됐다.

피아트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크

라이슬러를 인수했다. 이때 크라이슬러 산하에 있던 

지프와 닷지 등이 피아트의 우산 아래 편입됐다. 스텔

란티스는 단숨에 판매량 기준 5위(660만 대)로 뛰어

올랐다. 지난해 GM보다 약 30만 대 더 팔았다. 합병 

전 FCA는 세계 8위, PSA는 9위였다.

앞으로 스텔란티스는 전기차 등 신기술 투자에 집중

한다.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를 감축하고 2038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

다는 목표다. 창립 1주년 행사에선 전동화·소프트웨

어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300억 유로 이상을 투입

한다고 밝혔다.

동양의 두 거인 현대차와 도요타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자. M&A의 파고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덮치기 시작한 2000년 현대차그룹이 

출범했다. 기아를 품고 세계 10위로 올라섰다. 이때도 

현대차가 M&A 제물이 될 것이란 예측이 끊이지 않

았다. 일각에서는 현대차도 미국이나 유럽 기업을 인

수해야 살아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현

대차는 M&A 대신 기술 개발과 부품·소재 업체의 계

열화를 택했다.

부품 업체 재편의 중심에 현대모비스가 있었고, 소재 

쪽에는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

춘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독자적 

엔진 개발도 생존의 기반이 됐다. 2004년부터 모든 

차종에 독자 개발 엔진을 장착했다. 영국의 애스턴 마

틴 등이 현대차가 인수할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 대신 자체 브랜드 개발에 주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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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열었다. 창업자 헨리 포드는 “서민들도 탈 수 있

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어젠다를 내걸며 컨

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최초의 조립 공정 시스템을 도

입했다. 대량 생산과 분업 체계로 자동차 가격이 기존

에 비해 4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 일명 ‘포드맨’의 

임금은 동종 업계 임금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들은 

미국의 중산층으로 자리 잡았다.

1920년대 텍사스 원유 발견과 함께 가솔린 가격이 크

게 떨어졌다. 미국 각지에서 주유소가 문을 열었다. 자

동차 대중화 시대의 막이 올랐다. 포드가 값싸고 빠르

게 만들 수 있는 모델T에만 매진했다면 GM은 캐딜락

을 고급 브랜드로, 뷰익과 올즈모빌은 중간 브랜드로, 

폰티액과 쉐보레를 저가 브랜드로 나눠 포지셔닝했다. 

신차도 수십 대씩 쏟아냈다. 1931년 GM은 결국 포드

를 제쳤다. 9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한 GM의 역사는 M&A의 기

록이다. 가격이 높더라도 필요하다면 사들였다. 아시

아 금융 위기 때는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렸다. 1999년 

일본 이스즈 지분을 확대했고 2000년엔 사브의 남은 

지분 50%와 스바루를 보유한 후지중공업을 매입했

다. 2002년엔 한국의 대우자동차까지 사들였다.

2009년 6월 GM 제국이 몰락했다. 강성 노조인 전미

자동차노조가 요구하던 퇴직자 의료보험과 종신연금 

프로그램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 자

회사 GMAC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정부 주도로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경영진은 구조 조정 전문가로 물갈이됐다. GM은 사

브를 매각했고 허머·폰티액·새턴은 해체했다. 도요

타와 합작해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세운 누미 공

장도 2010년 폐쇄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GM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2021년 GM은 전 세계에 걸쳐 629만 

대를 팔았다. 이는 판매량 1위인 도요타와 420만 대나 

다. 그 성과물이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2010년 글로벌 판매 5위권

에 진입했고 2021년에는 4위로 올라섰다. 미국 소비자

가 신차를 살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JD파워 신차 품

질 조사에서 현대차 브랜드는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제네시스는 렉서스를 제치고 프리미엄 브랜드 1위 자

리를 차지했다.

도요타도 경영 방식에서 보수적 방침을 견지했다. 필

요하면 100% 자회사를 설립했다. 큰 딜은 히노자동

차와 다이하쓰 단 두 개의 브랜드만 있었다. 렉서스를 

통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도 성공적이었다. 렉서스

는 ‘성능은 BMW 5시리즈, 가격은 3시리즈’ 식의 마케

팅으로 벤츠·BMW와 견주는 위치까지 올라왔다. 세

계 최대 자동차 경주 대회 포뮬러원(F1)과 프랑스 르

망 24시 레이스 등에 참가하며 유럽 브랜드와 기술 경

쟁을 벌였고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이었다.

도요타는 2005년 709만 대를 판매해 포드를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다. 2008년 결국 

GM을 넘어 1위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2009년 대규모 

리콜 사태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

었다. 자동차 제조업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적기 공급 

생산(Just In Time) 방식이 발목을 잡았다. 재난이 

덮쳤고 재고는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도요타는 다시 일어났다. 창업자의 친손자인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핸들을 잡으며 조직을 재정비

했다. 2012년 세계 1위 타이틀을 다시 가져왔다. 2014

년 1000만 대를 넘겼다. 도요타는 2021년 GM의 텃밭

인 미국에서도 신차 판매 1위에 올랐다.

M&A 역사 쓴 GM과 폭스바겐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1886년 벤츠가 만들

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의 본격적 시작은 1913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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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는 수치다. 폭스바겐(857만 대)은 물론 현대

차그룹(666만 대)보다 적다. GM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집중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총 350억 달러를 투자할 계

획이다. 100만 대의 전기차 제조 생산 능력을 갖추겠

다는 목표다. 최근엔 미국 미시간주 4개 제조 공장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셀과 전기 픽업트럭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 GM 제국이 있었다면 유럽엔 폭스바겐 제국이 

있다.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의 기원은 2차대전 이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돌프 히틀러는 일반 국민도 

탈 수 있는 보급용 차량을 원했다. 그는 다임러 벤츠 

수석 엔지니어 출신의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에게 

국민차(Volkswagen) 개발을 의뢰했다. 딱정벌레차

로 알려진 소형차 비틀이다. 비틀은 최초의 국민차 역

할을 했다. 폭스바겐은 한번 사면 쉽게 되팔지 않는

다. 그 정도로 인수에 신중한 그룹이다. 그런 폭스바겐

이 1990~2000년대엔 자동차 쇼핑에 나섰다. 폭스바

겐 브랜드 외에 포르쉐·람보르기니·벤틀리 등 날고 긴

다는 고급 브랜드를 흡수했다. 저가 브랜드는 물론이

고 상용차인 스카니아와 만(MAN)에도 손을 뻗었다.

‘폭스바겐 제국’을 일군 인물은 20년 넘게 폭스바겐 황

제로 군림해 온 폭스바겐그룹 전임 회장이었던 고(故) 

페르디난트 피에히 박사다. 창립자 페르디난트 포르

쉐의 외손자다. 폭스바겐은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후

손인 포르쉐와 피에히 두 가문이 이끌고 있다. 제국에

도 위기는 있었다. 2015년 디젤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폭스바겐이 디젤 엔진 배출 가스의 양을 조작해 판매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사기극은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 위

상에 치명상을 입혔다. 내연기관에 대한 신뢰가 급속

하게 무너지고 전기차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폭스바

겐은 결국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전기차 전환을 선

언했다. 2029년까지 전기차 75종을 출시한다.

전기차 시대, 테슬라 등장과 중국 차의 진격

게임체인저 테슬라의 등장은 2010년 이후 M&A의 

흐름을 브랜드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모델3의 인기로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

유율 1위다. 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 10만 대 문턱을 

넘었고 2018년 24만5240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컸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49만9550대, 93만6222대를 기록했다. 연간 100만 

대 판매가 코앞이다. 앞으로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그간 미 캘리포니아주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만 차량을 생산했는데 2022년부터 

미국 오스틴과 독일 베를린에서도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급속한 전환에는 중국의 역할도 매우 컸다. 

내연기관 시장에서 맥을 못 추던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장벽이 낮은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다. 천문학적

인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육성, 글로벌 전기차 시장

의 50%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1년

7.9

8455

2020년

3.9

8109

2019년

2.2

9363

2018년

1.9

9791

2017년

1.1

9857

전 세계 전기동력차 판매 현황

출처 : Marklines.com, ACEA,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순수HEV 및 MHEV는 제외, 2021년은 잠정 통계 기준 

▒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단위 : 만 대)  
▒ 전기동력차 비율(단위 : %)



FEBRUARY  2023

PAGE  11

BYD와 상하이차그룹은 중국 내수 판매량이 대부분

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

했다.

이 중 테슬라의 대항마로 BYD가 거론된다. BYD는 

2022년 3월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내연기관 차량 생

산을 완전히 접고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됐다. 테슬

라 모델3와 맞붙는 BYD 전기차 세단 실(Seal)은 5월 

말 출시한 후 약 6만 대의 주문을 받았다.

테슬라도 중국의 덕을 봤다. 테슬라는 중국 매출 의

존도가 25.7%다. 중국의 자동차 보유율이 아직도 세

계 표준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은 다른 나라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 조사 업체 EV볼륨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순

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56만4873대), BYD(32만

6236대), 상하이차그룹(32만1289대), 폭스바겐그룹

(21만6004대), 현대차·기아(16만7305대) 순이다. 

 테슬라는 2010년 
누미(NUMMI)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소재 공장을 
4200만 달러의 
헐값에 사들였다. 
GM과 도요타가 
합작해 세운 프리몬트 
공장이 테슬라 
공장으로 바뀐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사진은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 모습.

완성차 그룹별 시가총액 및 2021년 판매량

국가 시가총액 판매량

한국
271억 달러(36조 원) 389만 대

기업

현대자동차

203억 달러(27조 원) 277만 대기아 

미국

5710억 달러(757조 원) 93만 대테슬라

독일

177억 달러(23조 원) 30만 대포르쉐

중국 875억 달러(116조 원) 74만 대BYD

일본 2351억 달러(312조 원) 1049만 대도요타자동차

553억 달러(73조 원) 394만 대포드

691억 달러(91조 원) 857만 대폭스바겐

565억 달러(75조 원) 629만 대GM

667억 달러(88조 원) 275만 대메르세데스벤츠

549억 달러(72조 원) 252만 대BMW

출처 : 각 사



이스라엘, ‘사용자 중심’의 

모빌리티를 이끌다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제 

자동차 제품의 정체성은 ‘기계’가 아니

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전자’제품으로 

받아들이며, 최근에는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 비유하기도 한다. 휴

대전화 시장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중

심으로 전환하면서 외형 디자인이나 카

메라와 같은 기계적인 성능 중심에서 운

영체제(OS)나 앱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

으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용

어가 바로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이다. SDV는 ‘소프트웨어를 중

심으로 구동하는 이동 수단’을 말한다. 

이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기

능을 구현하는 차량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기존 기계장치뿐만 아니라 고성능 컴

퓨팅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카 OS의 개발이 반드시 선

행돼야 한다. 

커넥티드카의 주요 기능

①) 엔터테인먼트 : 운전자·동승자에게  

음악·인터넷 등 제공

②) 차량 관리 : 자동차 상태, 원격 관리,  

운행 정보 제공

③) 모바일 관리 : 주차, 연료 사용량 등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정보 제공

④) 안정성 : 충돌 경고 등 차량 내외부  

위험 관련 정보 제공

⑤) 운전자 보조 : 전체 혹은 부분적  

자율주행 기능

⑥) 웰빙 : 피로 인식 등 운전자에게  

편안함 제공

rEport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자율주행 반도체

(하드웨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단 세 곳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모빌아이뿐이다. 이 중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기업으로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빌리티 기술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모빌리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우수한 제조 및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와의 제휴로 좋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자동차 기술에 

파괴적 혁신을 일궈내는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최정인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선임연구원(이스라엘 거점 소장)]

       남기훈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연구원] 

이스라엘,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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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DV와 결부되는 핵심 기술이 바

로 OTA(Over The Air)다. OTA는 ‘무선

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휴대전화

에 쓰이던 개념이었으나 테슬라 등을 중

심으로 자동차 혁신에 있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했다. OTA 기술 덕분

에 더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려고 

정비소를 찾아가거나 연식에 따른 주행 

성능 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나아가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로 돌입하

고 있다.

이렇듯 모빌리티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에 향후 전망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이동수단과 물류 및 배송의 역할

이 부각되면서 사용자 중심이 되는 모빌

리티로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도 중요하

게 작용했다. 더불어 이미 팬데믹 이전부

터 인공지능(AI) 기술과 함께 클라우드, 

5세대(5G) 이동통신, 센서 등 모빌리티

의 두뇌와 오감 역할을 하는 기술이 급

발전하면서 이동 서비스와 공유 시스템 

등 새로운 사용자 중심 소프트웨어가 출

현했다. 이에 힘입어 세계 스마트 모빌리

티 시장은 2025년까지 급격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킨지는 모빌리티 업

계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2.2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

에는 약 4935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

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모빌리티

의 최종 진화형이라 일컬어지는 ‘통합 이

동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1)는 

2030년까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시장 규모는 1조3570억 달

러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

리가 2025년까지 연평균 10.8% 성장해 

5788억 달러(Pitchbook)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차 공유 서비

스는 2025년까지 연평균 19.7% 성장해 

1306억 달러(Orbix Research)로, 오토 

커머스2)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성

장해 6050억 달러(Statista)로, 플릿 매

니지먼트3)는 2025년까지 연평균 21.7% 

성장해 958억 달러(Pitchbook)로, 그리

고 자율주행 기술이 2025년까지 754억 

달러(Morningstar) 규모로 연평균 17.4%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소프트웨어가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로 자리함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빌리티 

산업도 빛을 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0년 기준 첨단 기술산업이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커지는 등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로, 

특히 첨단 기술 서비스업 중 무려 57%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이 차지할 정

도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간

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경쟁전

략’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SW) 기술의 선두를 달리는 

기업으로 이스라엘 자동차 데이터 기업 

오토노모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토노모

는 차량의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

를 가공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나스닥 상

장사이다. 오토노모가 수집한 데이터는 

2018년 8월 기준 1800만 대의 차량에서 

하루 20억 개의 데이터를, 2020년에는 

4000만 대의 차량에서 무려 하루 43억 

개를 축적할 만큼 급성장했다. 오토노모

는 자동차 제조사, 보험, 모빌리티 서비

스, 스마트 시티, 교통관리, 물류 서비

스,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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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장 발전된 SDV의 모습을 보여주는 테슬라 차량 내부
출처 : www.ajunews.com/view/20200428142814537

1) 통합 이동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 버스와 
지하철 등 기존의 대중교통과 다양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간 통합을 의미한다.

2) 오토 커머스 : 비대면으로 차량 
매매·공유·구독·대출·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플릿 매니지먼트 : 주요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13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현

재 벤츠, 닛산, BMW, 피아트크라이슬

러 등 16개 자동차 제조사에 OEM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들은 차량

용 보안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센서 등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 기술을 보유 중이

며, 한국 내 수많은 자동차 부품사의 협

업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빌리티 기술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모

빌리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

요하다. 

이스라엘의 스마트 모빌리티 현황

이스라엘은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스

마트 모빌리티 기업 수가 80여 개로 위

세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 

600여 개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해당 

기업들의 분포를 보면 자율주행 및 커넥

티드 기업이 40%, 이동 서비스 기업이 

30%로 1, 2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에너지 

및 대체연료, 항공 및 드론, 해상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근 3개년(2019~ 

2021년)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투자 추이

를 보더라도 2019년에 비해 2021년에는 

수치가 2배 가까이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 분포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투자받은 기업이 약 42개

사로 집계됐으며, 총 투자유치 금액은 4억

461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대중교통 통합 이동 서비스(25개사, 1억

2400만 달러), 커넥티드(39개사, 1억

370만 달러),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라

스트 마일 배송 등이 있었다. 

투자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역시 

활발하다.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사용

자 참여형 내비게이션 기업인 웨이즈가 

구글에 13억 달러에 인수됐다. 웨이즈는 

각 커뮤니티에서 생성한 실시간 트래픽

을 활용해 목적지로 도달하는 최적의 경

로를 제공하는데, 2022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 1억3000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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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분포 
출처 : 에코모션(EcoMotion), 2021년

▒ 자율주행 & 커넥티드

▒ 이동 서비스

▒ 전기에너지 & 대체연료

▒ 항공 & 드론

▒ 해상

40%

35%

15%

8%

2%

2021년*2020년2019년

<그림 3> 최근 3개년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 추이 

출처 : 스타트업네이션센트럴, 2021년
※2021년 4분기 초까지 집계

486.5

911.3 898
(단위 : 백만 달러)

자율주행 기술
42개사

4억4610만 달러

대중교통
25개사

1억2400만 달러

커넥티드
39개사

1억370만 달러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16개사

1억100만 달러

라스트 마일 배송
21개사

1억 달러

운전자 안전 강화
48개사

8820만 달러

자동차 유지 관리
11개사

8020만 달러

공유 차량
22개사

4850만 달러

교통 인프라 및 도로 안전
24개사

4500만 달러

충전소 관련 투자 순
10개사

3500만 달러

<그림 4> 2021년 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 분포

<그림 5> 웨이즈의 내비게이션 UI
출처 : commons.wikimedia.org/wiki/

Category:Waze?use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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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우버가 이스라엘의 트럭 자

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를 6억8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오토는 세미 트럭에 레

이더, 카메라 및 레이저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며, 2016년에는 트

럭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자율주행

에 성공한 바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빌리티산업이 급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정책적 지원이 존

재했다. 이스라엘은 2011년 총리실 산

하에 스마트 모빌리티 이니셔티브국을 

설치해 2017년 관련 정책을 결의했다. 

예산 규모는 5년간 960억 원가량 배정

됐다.

또한 정부의 풍부한 지원을 받는 교통 및 

군사 연구와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설립

한 테스트 연구소의 시너지가 결합해 이

스라엘은 최근 커넥티드카 연구의 중심

지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 델파이는 자동차 데이터 서비스 

업체 오토노모, 자율주행차용 레이저 

센서 공급업체 이노비즈, 칩 제조업체 발

렌스 등 이스라엘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에 투자하며 이스라엘 내에 건설한 테스

트 시설에서 협업을 진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포르쉐는 수많은 커넥티드

카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스

라엘 벤처 펀드 마그마 벤처캐피털과 

그로브캐피털에 각각 1000만 달러 이

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2017년 혼다와 볼보는 커넥티드카 고

도화를 위해 텔아비브에 800만 달러 

규모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드라이

브를 설립했다.

이러한 연구 열기에 힘입어 2019년 벤구

리온대와 사이모티브테크놀로지스, 허

먼삼성, 도이치텔레콤 혁신센터, 예루살

렘 벤처 파트너스는 컨소시엄을 이뤄 커

넥티드카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할 세계 

최초의 자동차 사이버 테스트 트랙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기술 시험을 수행하는 

다른 테스트 트랙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구축돼 있지만, 사이버 목적의 트랙 구

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트랙은 전 세

계 자동차 메이커가 모빌리티 기술을 테

스트하고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윌 사이먼 미국-이스라엘 교통혁

신센터 이사장은 “이스라엘은 커넥티

드카 관련 기술 투자에 전념하는 세계 

최초 펀드인 마니브를 설립했을 정도로 

커넥티드카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

다”며 “요즘 이스라엘 커넥티드카와 무

관한 자동차 업계 종사자는 없다”고 강

조했다.

이렇듯 주목받는 커넥티드카와 더불어 

부상하는 산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사

이버보안산업이다. 이스라엘 경제지 칼

칼리스텍은 2023년까지 약 7억7500만 

대의 커넥티드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

다. 따라서 모빌리티 내부에서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와 네트워크 연

결이 필요하므로 차량 보안의 중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자

동차 사이버보안 시장이 커넥티드카산

업의 우상향 곡선을 따라 급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며, 2025년 약 18억8100만 달

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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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림 6> 자동차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 추이
출처 : www.khan.co.kr/world/world-general/

article/201201312140485

1억900

3억4900

7억9300

13억1000

18억8100(단위 : 만 달러)

스마트 모빌리티 이니셔티브국의 
목표

①) 테스트센터 설립   

(책임 시공사 : Netivel Ayalon)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Avata Database 설립)

③) 이스라엘 도로에 대한 고해상도  

매핑 자료 구축

④) 연구센터 설립

⑤) 혁신적 솔루션을 도입한 파일럿  

프로그램 장려

⑥) 산업 발전 지원 규정 마련

⑦)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 2020년 말 기준, 이스라엘 공공도로상 
자율주행 시험운행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인텔의 모빌아이, GM, Yandex 등 3개사

“이스라엘 자동차 업계 종사자 중 

커넥티드카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에 가깝다.”

윌 사이먼 미국-이스라엘 교통혁신센터 이사장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만큼

은 미국과 필적하는 우수한 기술을 보

유한 나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글로벌 사이버보

안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

다. 사이버보안 전문 벤처캐피털인 사이

버시큐리티벤처스에 따르면 세계 상위 

500개 사이버보안 업체 중 이스라엘은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지 사이버크라임매거진에 따르면 

‘가장 유망한 사이버보안 업체 톱150 

중 이스라엘 기업이 18개로 미국에 이

어 2위를 차지했으며, 특징적인 것은 미

국 기업 113개 중 10개 기업은 이스라엘 

출신이 창업했으며, 핵심 연구개발(R&D)

을 이스라엘 내에서 수행하는 기업인 것

으로 밝혀졌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우수한 정보보호산

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자동차 사이버보

안 전문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이들

은 최근 막대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업체는 커넥티드카 전용 사이

버보안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

는 업스트림시큐리티다. 이 회사의 솔루

션은 차량 제조업체의 네트워크 상태 점

검, 고급 보안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돕

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제공한다. 

업스트림시큐리티는 미쓰이스미토모보

험, 볼보 벤처캐피털 등의 주도로 6억

20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LG전자에 인수된 자

동차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사이벨럼이 

있다. 사이벨럼은 50명 규모의 이스라엘 

스타트업으로 다양한 차량 내에서 구동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분석도구를 개발해 기

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자동차 사이버보

안 관련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독보적 

솔루션 역량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2021년 사이벨럼 지분 

63.9%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

결했고, LG가 확보한 지분가치는 약 

8946만 달러에 달한다.

그밖에도 C2A시큐리티는 차량 보안 중

16  

스위스이스라엘미국 인도캐나다영국 일본스웨덴프랑스 싱가포르독일 네덜란드중국

<그림 7> 세계 상위 500 사이버보안 업체 현황
출처 : Cybersecurity Ventures

<그림 8> 사이버크라임매거진 선정 ‘가장 유망한 사이버보안 업체 톱150’
출처 : twitter.com/Israel_Cyber/status/1201824583541755904/photo/1

<그림 9> 업스트림시큐리티의 보안솔루션 UI
출처 : upstream.auto

(단위 : 개)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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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전기차 생태계 보안에 치중해 투자

자의 이목을 끌었다. 이 회사는 2022년 

7월 신규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인 

‘EVsec’를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충전소, 그리드의 보안 시스템 구동과 

각 통신 프로토콜 간 보안에 치중했다. 

C2A시큐리티 대표 로이 프리드먼은 “신

규 보안 솔루션은 전기차 생태계의 보안 

사이클 자동화를 이룬 유일한 제품”이라

며 이미 마그네티마렐리 등 유럽의 유수 

전기차 부품 공급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모빌리티 분야 

주요 혁신 기업 4

바이야이미징은 4D 레이더 이미징 기술

의 글로벌 리더로, 다양한 산업에 합리적

인 가격으로 고도의 센서를 제공한다. 

특히 자동차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차량내부감시시스템(ICMS) 영

역에 특화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

다. 이 회사의 최첨단 레이더 기술은 

3GHz에서 81GHz까지의 이미징 및 레이

더 대역을 커버한다. 각 칩에 최대 72개의 

송수신기와 통합된 고성능 DSP4)가 있어 

탁월한 정확도를 자랑하며 고해상도 4D 

클라우드 이미징을 생성한다. 그렇기에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최대 300m의 범

위를 커버할 수 있다.

타 회사의 대체 솔루션이 6~8개의 안테

나에 의존하는 반면 바이야이미징의 센

서는 안테나를 최대로 집적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해상도 성능을 유지한다. 이

를 통해 자동차 안팎의 여러 대상물을 

정밀하게 감지하고 추적해 관련 업계에

서 기대하는 가장 엄격한 안전 요구 사

항을 준수하고 있다.

정밀한 해상도와 넓은 시야를 결합한 다

기능 4D 이미징 레이더는 자동차 제조업

체에 ‘애플리케이션당 하나의 센서’ 모델

의 기존 설계를 바꾸는 플랫폼으로 상당

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최대 3개 열의 좌석을 감지하면서도 후

면 천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새로

운 레이더 온 칩(RoC)을 활용해 선루프

를 적용한 차량에서도 시트, 개방형 트

렁크 등 실내 전체 범위를 감지할 수 있

다. 이러한 센싱 성능을 토대로 바이야

는 어린이 탑승 감지(CPD)와 안전벨트 

착용 알림(SBR)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안 포드카미엔 자동차 부문 책임자 겸 

부사장은 “경제적인 단일 센서를 사용해 

3열 CPD 솔루션과 SBR 기능을 구현함

으로써 모든 차량에 높은 수준의 안전성

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모빌아이는 암논 샤슈아 히브리대 교수

가 1999년 창업한 이스라엘 기업이다. 

자동차 업계에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이

를 개발한 기업이다. 2021년 기준 ADAS 

시장 점유율 70%로, 압도적인 1위 기업

이다.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자율주행 반

도체(하드웨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단 3곳으로 테슬라, 엔

비디아, 그리고 모빌아이뿐이다. 모빌아

이는 이러한 ADAS 기능을 소프트웨어

로 구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를 개발해 왔으며, 궁극적으로는 ADAS

를 점점 더 발전시켜 완전한 자율주행으

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다.

모빌아이는 아우디, BMW, 폭스바겐, 

GM, 포드 등과 제휴해 ‘아이큐(Ey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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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2A시큐리티의 보안솔루션 ‘EVsec’
출처 : upstream.auto

<그림 11> 바이야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반도체 칩

바이야이미징(Vayyar Imaging) 

•세부 분야 : 4D 레이더 이미징 
•설립연도 : 2011년
•직원 수 : 330명
•누적 투자 유치 : 2억9800만 달러 

모빌아이(Mobileye)

•세부 분야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설립연도 : 1999년
•직원 수 : 2500명
•누적 투자 유치 : 23억5000만 달러 

4) DSP(Digital Signal Process) : 디지털 신호 
처리라는 의미로 샘플링 등으로 수집된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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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반도체 칩, 그리고 소프트웨어

를 활용한 운전자 보조, 차선 유지 등 첨

단 운전 및 안전 기능을 개발했다. 더불

어 현재 모빌아이의 핵심 기술을 전 세계 

50여 개 기업과 800종 이상의 차량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빌아이는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

로 마쳤다. 주가는 공모가(21달러) 대비 

37.95% 폭등한 28.97달러에 거래를 마감

했다. 이로써 시가총액은 약 230억 달러

(약 33조 원)를 기록하게 됐다. 2022년 

진행한 기업공개(IPO)로는 모빌아이가 

최대 규모였다. 2017년 인텔이 모빌아이

를 인수한 가격인 153억 달러를 여유 있

게 뛰어넘었다.

발렌스는 차세대 커넥티드카에 탑재하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기술인 HDBaseT 5)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HDBaseT 연

맹을 설립한 기업이다. 발렌스가 개발한 

‘HDBaseT Automotive’는 여러 인터페

이스를 단일 케이블로 통합해 카메라, 

센서, 라이다, 스마트 안테나, 디스플레

이 등을 지원함으로써 차량 내 연결을 

단순화 및 최적화한다. 그렇기에 이 솔루

션은 더 많은 대역폭과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면서 총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성을 보여준다. 최근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네트워크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발렌스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2017년

에는 삼성전자가 운영 중인 삼성촉진펀

드에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

했다. 또한 2023년에는 LG이노텍과 칩

셋, 회로, 소자 등 수십 개 부품을 하나

로 패키징한 ‘시스템인패키지(SiP)’ 모듈

을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오로라랩스는 커넥티드카 보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자가 치유 소프트

웨어(Self-Healing Software)’를 개

발했다. 이 AI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제

조사와 1차 벤더, 실리콘 벤더 등 기업

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진단하며 

무선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재창조했다. 

이는 커넥티드카의 OTA 즉, 소프트웨

어에서 위협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코드

를 수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업데이

트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자

동차가 주행 중일 때도 이벤트를 예측하

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감지, 수정, 업데이트, 

검증까지의 4단계를 모두 사람을 거치

지 않고 처리한다.

현재 오로라랩스는 미국 디트로이트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소프트웨어를 

<그림 12> 모빌아이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UI

발렌스(Valens)

•세부 분야 : 차량용 반도체 칩
•설립연도 : 2006년
•직원 수 : 350명
•누적 투자 유치 : 4억400만 달러  

오로라랩스(Aurora Labs)

•세부 분야 : 차량용 SW
•설립연도 : 2016년
•직원 수 : 67명
•누적 투자 유치 : 9700만 달러   

5) HDBaseT : 고대역폭 디지털 콘텐츠 전송 보호에 
대한 통과 채널로, 커넥티드카의 구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그림 13> CES 2023에서 발렌스가 전시한 자율주행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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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자가 치유 소프

트웨어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향후 협력 전망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이스

라엘이 부과하던 관세(자동차 7%, 자동

차 부품 6~12%)는 전면 철폐됐다. 따라

서 자동차 관련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

(R&D)의 용이성이 크게 제고됐으며, 모

빌리티 관련 양국의 DX 가속화도 예상

된다. 또한 대이스라엘 수입 품목 1위(전

체 수입 금액 중 25.4% 차지)인 반도체의 

수입 관세도 전면 철폐됐다. 차량용 반도

체 및 응용기기를 수입하는 한국의 완성

차 제조업체에는 희소식이다. 이에 따라 

미래차 전환의 핵심 요소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협업은 이전보다 크게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제조 및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이

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와의 제

휴로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나

아가 한국 자동차 기술에 파괴적 혁신을 

일궈내는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그림 14> 오로라랩스의 
원터치 SW 업데이트 화면
출처 : www.auroralabs.com

이스라엘 모빌리티별 대표 기업

구분 기업 현황 특징

INNOVIZ

설립연도 : 2016년
직원 수 : 400명
www.innoviz.tech

- 고성능·고해상도 반도체 타입 라이다(HD-Lidar)를 제공하는 센서 및 인지 소프트웨어 기업
- 2017년 삼성과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800만 달러, 네이버 및 글로벌 전장기업으로부터 

6500만 달러 투자 유치
- 폭스바겐, BMW 등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납품 및 인수

Otonomo

설립연도 : 1966년
직원 수 : 190명
otonomo.io

- 실시간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 및 판매하는 자동차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
-미쓰비시, 닛산, BMW, 다임러 등과의 파트너십으로 차량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재가공해 

판매
-나스닥 상장사로, 13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2025년까지 약 6억 달러 매출 예상

StoreDot

설립연도 : 2012년
직원 수 : 120명
www.store-dot.com

- EV XFC(Extreme Fast Charging)를 선도하는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기업
- AI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화된 독점적인 유기 및 무기화합물을 설계해 5분 충전에 160km를 

가는 배터리 개발
- 벤츠, 다임러, BP, 볼보 등으로부터 2022년 기준 2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 자율주행 및 전기차

구분 기업 현황 특징

SpaceCom Satellite

설립연도 : 1989년
직원 수 : 56명
www.amos-spacecom.com

- 첨단 AMOS 위성 비행대 기반 글로벌 고정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
-미디어 및 광대역 산업을 위한 4개의 맞춤형 종단 간 통신 솔루션 구현
- 텔아비브 증권거래소 상장사이자 IAI의 지분 투자로 약 2억93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성공

Flytrex Aviation

설립연도 : 2013년
직원 수 : 50명
www.flytrex.com

- 자체 클라우드 기반 기술로 맞춤형 End-to-End 드론 배송 솔루션 ‘Mule Drone’ 출시
- 2022년 5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부 및 월마트와 협력해 드론 배송 시범운영 중
- OurCrowd 등 유명 VC를 주축으로, 2022년 기준 약 40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성공

EViation Aircraft

설립연도 : 2015년
직원 수 : 110명
www.eviation.com

- 온디맨드(On-demand) 전기항공기 개발 및 제조업체
- 전기항공기 ‘Alice’를 출시해 240KTAS 이상에서 최대 1000km 이동, 최대 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
- DHL과 협업해 전자상거래 배송을 지원하는 초기 항공사로 채택됨

❖ 항공

제공한다. 제너럴모터스(GM)는 2019년 

말부터 이 회사의 자가 치유 소프트웨어

를 적용한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

려졌다. 더불어 2023년까지 GM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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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 현황 특징

Freightos

설립연도 : 2012년
직원 수 : 240명
www.freightos.com

- 국제 화물 조달 최적화를 위한 해상 및 항공 화물 SaaS 플랫폼
- 온라인 즉석 화물 견적 및 예약이 가능하며 알리바바, 카타르항공, 페덱스, 유나이티드항공과 

MOU 체결
- 구글, GE Ventures, 페덱스 등으로부터 2022년 기준 약 92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성공

Windward

설립연도 : 2010년
직원 수 : 125명
windward.ai

- 전 세계 선박의 이동 정보를 추적하는 해운 데이터 회사
-매일 수억 개씩 생산되는 선박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별 활동 패턴 제공 
- 전 세계 선박의 이동 경로 추적 및 대응 매뉴얼 등 각종 서비스를 전 세계 정부에 제공 
- 시리즈 C(Series C) 등으로부터 2022년 기준 약 323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성공

Orca AI

설립연도 : 2018년
직원 수 : 51명
www.orca-ai.io

- 충돌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한 지능형 해상 항법 솔루션 기업
- AI 알고리즘과 선박 내 기존 센서, 비전 센서, 열감지 센서, 저광량 카메라 등 각종 센서를 

결합해 복잡한 수역에서도 주변 환경 정보 분석, 위험한 상황에 경고음 알림
- 2022년 기준 OCV 파트너스 주도로 1560만 달러 투자 유치

❖ 조선해양

구분 기업 현황 특징

Cylus

설립연도 : 2017년
직원 수 : 73명
www.cylus.com

- 간선 및 도시 철도 회사에 특화된 전 세계 철도 사이버보안 솔루션 선도 기업
- 철도 업계 고유의 요구를 충족하는 철도 보안 솔루션 ‘CylusOne™’을 세계 최초로 출시
- 세계 어디서든 지속적 모니터링, 360도 보호, 실시간 위협 감지, 빠른 설치 속도(6시간), Zero 

Downtime 제공 

Radwin

설립연도 : 1997년
직원 수 : 300명
radwin.com

- 철도 특화 초고속 광대역 무선 솔루션 공급기업
- 광대역 액세스, 사설 네트워크 연결, 비디오 보안 감시 및 전송 솔루션 ‘FiberinMotion’을 

170개국에 배포
-네트워크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운영 측면 지원 및 nLOS·OSS 도구 장착

Prisma Photonics

설립연도 : 2017년
직원 수 : 50명
www.prismaphotonics.com

- 광섬유와 머신러닝을 통합한 철도 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 기업 
- AI 기반 광섬유 솔루션으로 수천 km의 인프라를 관리해 리소스 및 그리드 안정성 확보
- 이스라엘 전기 및 천연가스 공기업 투자를 받아 2022년 기준 총 3052만 달러 투자 유치

❖ 철도

2023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안내 

가. 사업개요

① 사업내용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나. 지원내용

①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주관, 영문 사업계획서 제출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②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② 지원분야
국방을 제외한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 개발

다. 접수기한 및 문의처
① 접수기한 : 2023년 3월 29일(수)까지  ※ 타당성 검토 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② 사업 관련 문의처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이수아 연구원  T, 02-6009-8248, E. sooahlee@koril.org

구분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KORIL 제너럴 KORIL 파일럿

지원내용
사전 R&D 과제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 조사 지원
양국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TRL 4~6단계)
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 촉진 및 실증 상용화 R&D 지원(TRL 6~8단계)

정부지원금 최대 5만 달러   최대 300만 달러  최대 100만 달러 

지원비율 승인 과제 비용의 50% 승인 과제 비용의 50%까지(평가 결과에 따라 30~50% 범위에서 차등 지급)

지원기간 6개월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r&D 관련 구인 및 구직

연구개발(R&D) 관련 직종의 구인 및 구직을 소개합니다. 

R&D 관련 직종(연구직, 기획, 관리, 홍보 등)의 구인  및 구직 관련 자료

(구인공고, 자기소개서)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낼 곳 eco_news@naver.com

문    의 053-718-8251, ‘이달의 신기술’ 담당 김은아 기자

㈜네오바이오텍(neobiotech.co.kr)

R&D센터(연구소) 직무별 

신입·경력 채용

■ 담당 업무 : 임플란트 시작품 가공 및 

CAM 가공, 개발 샘플 가공, 지그 및 

공구 설계, CNC 장비 운영(샘플 제작

으로 인해 세팅값 수시 변경)

■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 학력 전공 무

관, 경력 7년 이상, CNC 가공 숙련자, 

CAM 능숙자, 공구 설계 가능자, 치과

용 임플란트 관련 경력자

■ 근무 형태 : 정규직(수습 3개월)

■ 근무처 : 서울 구로구 

■ 모집 기간 : 11월 3일까지 

■ 문의 : 인사총무팀 02-582-2885  

(내선번호 : 2115)

비나텍㈜(vina.co.kr)

R&D센터 슈퍼 커패시터(소재 개발, 

생산 기술) 개발직군 경력 채용

■  담당 업무 : 원통형, 파우치형 슈퍼 커

패시터 연구개발, 셀 설계 최적화, 샘

플 단계별 개발, 양산 이관, 셀 평가, 전

극 개발, 선행 기술 연구

■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 학사 이상, 경

력 5년 이상, 관련 업무 고경력직(팀장

급 이상) 거주 지역 인근 면접 진행, 이

차전지 관련 업무 경력자, 특허 및 국

책과제 수행 경험자

■ 근무 형태 : 정규직(수습 6개월)

■ 근무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모집 기간 : 상시 채용

■ 문의 : HSD팀 063-715-3020

㈜티에스이(tse21.com)

반도체 R&D 및 MEMS 

Component 개발 인력 채용 

■ 담당 업무 : 반도체 공정 개발(R&D), 

MEMS Device 개발, MEMS 공정 진행

■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 경력 무관(신

입도 지원 가능), 전자·기계·물리·화

학 전공자, R&D 경력자, 반도체 공정 

경력자, Photo 공정, Wafer to Wafer 

Bonding 공정, EP 공정 숙달자, RF 관

련 디바이스 개발 경험자, MEMS 제품 

개발 경험자

■ 근무 형태 : 정규직(수습 3개월)

■ 근무처 : 충남 천안시 

■ 모집 기간 : 10월 16일까지

■ 문의 : 041-581-9955

㈜네오티스(neotis.co.kr)

[전장연구소] 

R&D 부문 신입·경력 모집

■  담당 업무 : 자동차 전장부품 하드웨어 

설계 및 개발 

■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 전자·전기 하

드웨어 관련 전공자,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ECU) 하드웨어 개발 가능자, 모

터 및 인버터 제어 회로 설계 가능자, 

A-SPICE 및 ISO26262 프로세스 개

발 경험자 우대, Altium 사용 경험자 우

대, 영어 회화 가능자 

■ 근무 형태 : 정규직

■ 근무처 : 경기 안성시

■ 모집 기간 : 11월 9일까지

■ 문의 : 경영지원팀 031-678-0136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자는 뜻의 ‘욜로’가 대세였

다면, 이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부수입을 버는 

MZ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다.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의미하며 

MZ세대 트렌드를 아우르는, 신을 뜻하는 ‘God(갓)’과 ‘인생’을 합친 신조

어는 무엇일까요?

※  퀴즈 정답은 eco_news@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독자 선물은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 시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손목보호 마우스패드 고속 무선충전기 

107호 정답 및 당첨자 

이세계 아이돌  

유경현, 박준량, 김광연

글로벌 기술강국으로의 도약

“국제 기술 협력을 지원합니다” 
산 업 통 상 자 원 부  해 외 기 술 협 력 거 점

※ 보다 자세한 해외 거점 자료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IT 미국(실리콘밸리) 거점 
담당자 박성환 

KEIT 독일(베를린) 거점 
담당자 박효준

KORIL 이스라엘 거점 
담당자 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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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미국(워싱턴D.C) 거점
담당자 김은정 

KIAT 벨기에(브뤼셀) 거점 
담당자 강주석

KIAT베트남(하노이) 거점
담당자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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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 학력 전공 무

관, 경력 7년 이상, CNC 가공 숙련자, 

CAM 능숙자, 공구 설계 가능자,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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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원통형, 파우치형 슈퍼 커

패시터 연구개발, 셀 설계 최적화, 샘

플 단계별 개발, 양산 이관, 셀 평가, 전

극 개발, 선행 기술 연구

■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 학사 이상, 경

력 5년 이상, 관련 업무 고경력직(팀장

급 이상) 거주 지역 인근 면접 진행, 이

차전지 관련 업무 경력자, 특허 및 국

책과제 수행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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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반도체 공정 개발(R&D), 

MEMS Device 개발, MEMS 공정 진행

■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 경력 무관(신

입도 지원 가능), 전자·기계·물리·화

학 전공자, R&D 경력자, 반도체 공정 

경력자, Photo 공정, Wafer to Wafer 

Bonding 공정, EP 공정 숙달자, RF 관

련 디바이스 개발 경험자, MEMS 제품 

개발 경험자

■ 근무 형태 : 정규직(수습 3개월)

■ 근무처 : 충남 천안시 

■ 모집 기간 : 10월 16일까지

■ 문의 : 041-581-9955

㈜네오티스(neotis.co.kr)

[전장연구소] 

R&D 부문 신입·경력 모집

■  담당 업무 : 자동차 전장부품 하드웨어 

설계 및 개발 

■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 전자·전기 하

드웨어 관련 전공자,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ECU) 하드웨어 개발 가능자, 모

터 및 인버터 제어 회로 설계 가능자, 

A-SPICE 및 ISO26262 프로세스 개

발 경험자 우대, Altium 사용 경험자 우

대, 영어 회화 가능자 

■ 근무 형태 : 정규직

■ 근무처 : 경기 안성시

■ 모집 기간 : 11월 9일까지

■ 문의 : 경영지원팀 031-678-0136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자는 뜻의 ‘욜로’가 대세였

다면, 이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부수입을 버는 

MZ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다.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의미하며 

MZ세대 트렌드를 아우르는, 신을 뜻하는 ‘God(갓)’과 ‘인생’을 합친 신조

어는 무엇일까요?

※  퀴즈 정답은 eco_news@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독자 선물은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 시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손목보호 마우스패드 고속 무선충전기 

107호 정답 및 당첨자 

이세계 아이돌  

유경현, 박준량, 김광연

글로벌 기술강국으로의 도약

“국제 기술 협력을 지원합니다” 
산 업 통 상 자 원 부  해 외 기 술 협 력 거 점

※ 보다 자세한 해외 거점 자료는 www.gtonlin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IT 미국(실리콘밸리) 거점 
담당자 박성환 

E-mail parkorea@keit.re.kr

Tel (Office) +1-408-232-5411

KEIT 독일(베를린) 거점 
담당자 박효준

E-mail biojun@keit.re.kr

Tel (Office) +49-30-8891-7390

KORIL 이스라엘 거점 
담당자 최정인 

E-mail ena@koril.org

Tel 02-6009-8253, 

        (텔아비브 Office) +972-54-345-1013

KIAT 미국(워싱턴D.C) 거점
담당자 김은정 

E-mail ejkim@kiat.or.kr

Tel : (Office) +1-703-337-0950

KIAT 벨기에(브뤼셀) 거점 
담당자 강주석

E-mail kangjs@kiat.or.kr 

Tel (Office) +32- (0)2-431-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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